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, 사라진 시 간 대 에 존재? 


지 금 은 아무도 기 


돌 이 켜 보면 그 시 절 에도 류 스 칸 큼 이나, 아니 그보다 훨씬 강한 헌 터 가 한 명 존 재 했었다. 
그 남 자 의 이 름 을 기억해 낸 다 르트 빗 잔 의 두 눈 이 경 악 으로 차 올랐다. 


“……… 설 마 성 진 우 인 가기” 


아니! 아니다! 

그럴 리카 있나! 

불현듯 떠오른 생 각 에 섯 다 르 트 반 은 강하게 현 실 을 부 정 했다 

벌써 수십 년 이나 지났다! 

당시 전 세 계 의 모든 국 가 권 력 급 헌 터 들 보 다도 훨씬 강 하 다 고 소 문 이 자 자 했던 지상 최 강 의 헌터 성 
진 우 라도 결국 인간! 

그 또한 지 금 쯤 은 결국 자 신 처럼 나 이 를 먹 었 어 야 정 상 이었다 


젊은 헌 터 를 보라! 


신 우 와 비슷한 국 적 인 것 같 다 만 , 누가 봐도 고작 20 대 밖에 안 되는 젊은 놈 아닌가! 
게다가 섯 다 르 트 반 이 옛날 기 억 을 되찾은 직후,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 이 바로 한 국 에서 살고 있 
을 성 진 우 를 찾는 일 이었다!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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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그 계 획 은 결국 실 패 할 수밖에 없었다 
그는 어디에도 없 었 으니까!"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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줄 랍 게도 성 진 우는 대 격 변 과 동시에 이 세 상 에 서 감쪽같이 사라져 있었다. 
어떤 흔 적 도 남기지 않은 채 . 


어차피 지 금 의 내가 훨씬 강할 터인데! 


성 진 우 가 사라진 이 세 계 에서, 오직 자 신 만 이 인 류 의 구 원 자 가 될 수 있었다. 
나 야 말로 신 께서 선 택 하신 유일한 구 원 자 니까!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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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의 팔 뚝 이 당 장 이라도 터질 듯 크게 부 


그의 검 기 앞에서 지 상 으로 쇄 도 해 오던 용 인 족 
무른 핏 물 이 하 늘 에서 비 처럼 쏟아져 내린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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섯 다 르 트 반 은 오만한 눈 빛 으로 자 신 의 날 개 를 가 법 게 펄 력 였다. 


나 에게 굴 복 하고 병 사 가 되어라. 그 리 고 ……'." 


그 말 과 동시에 그의 이 마 의 별 조각 
“ 너 또한 나 처럼 위대한 이 타 림 의 사 도 가 될 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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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푸른 기 운 이 폭 발 하며 류 즈 캄 의 몸 

그 와 동시에 때마침 공 중 에서 날아온 용 인 족 이 


수 직 으로 바 닥 에 내 리 꽂히는 류 스 킹 . 


푸른 오 러 의 벽 이 나타나 힘 이 빠진 그의 검 기를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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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 법 게 팅 겨 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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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의 입 에서 피 가 토 


그게 고 작 이지." 
이미 류 즈 강 에게 흥 미 를 잃 은 지 오 래 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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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제 안 타 레 


띠 링 . 


시 겠 습 니 까 ?] (Y/N) 


그러자. 


띠 링 ! 


화 르 르 록 !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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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 호 가 눈 을 부 릅 떠 

갑자기 수 호 의 가슴속 깊은 곳 에 서 끝 어 오르는 뜨거운 화마!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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엄청난 고 통 에 이를 악 문 수 호 으 


[어디 견 더 보아라. 나의 시 련 은 이 제 부터 시 작 이 니 .] 


용 제 의 시 련 을 받기 위한 최 소 한 의 자 격 이 충 족 되었습니다. 
광 룡 들의 왕 , 파 멸 의 군주 안 타 레 스 가 플 레 이 어 의 자 격 을 인 정 했습니 


- 효과 ' 용 제 의 심장" : 마 나 랑 +100,000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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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막대한 기 운 은 뱀 처럼 수 호 의 전 신 을 타고 휘 돌며, 검고 붉은 불 길 이 되어 맹렬히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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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 제 의 심장! 

순간 수 호 의 오른쪽 가슴 안 쪽 에서 엄청난 마 력 의 응 집 체가 각 인 되었다 


크 옥 ! 과오 그" 
용 제 의 심 장 에서 벌어 나 
이 두들겨 됐 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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맹렬한 마 나 의 흐 름 이 수 호 의 전 신 을 휘 


그에 따라 방금 전에 레 벨 업 을 해서 곽 차 있던 4? 가 re 쑥쑥 떨어지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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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수 호 는 입 에서 새어 나오는 비명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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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 시야 너머로 라그나, 아니 용제 안 타 레 스 가 웃는 모 습 이 보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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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지만 그럴수록 고 통 은 더욱 거 세 졌고. 

수 호 가 정 신 을 제대로 차리기 힘들 정도로 몸 을 휘 정 거리는 사이. 

카 아 아악! 

때마침 류 스 캄 의 검 기를 피해 내고 수 호 의 앞에 도착한 용 인 족 이 수 호 를 물 어 튼 기 위해 거대한 아가 
리 를 쩌 억 벌 렸다. 

그러자 그 안으로 보이는 흉악한 송 곳 니 들 

“ 안 돼 " 

“위, 위험 oni 1” 

그 절 체 절 명 의 상 황 을 목 격 한 모 두 의 입 에서 다급한 비 명 이 터져 나왔다. 

그런데 그 때 였다. 

“그 그만” 

척 . 

그 뜨거운 화염 속 에 서 몸 부 림 치던 수 호 가 갑자기 코 앞 까 지 다가온 용 인 족 을 향해 천천히 손 을 뻔 었 
다. 

그러자 놀랍게도 당 장 이라도 그를 물 어 튼 으 려 던 용 인 속의 움 직 임 이 그 앞에서 그 자세 그대로 
버렸다. 

“eae 어 ?” 

그 이상한 모 습 에 류 즈 강 을 비롯한 수 호 의 동 료 들의 눈 이 휘둥그레 커졌다. 

어 째 서 일까. 

갑자기 바 람 이 멈 줬 다. 

수 호 를 공 격 하려던 용 인 속 들이 그의 앞에서 일제히 움 직 임 을 멈춘 것이다. 

용 인 족 들 스스로도 자 신 들 이 왜 이러는 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눈 빛 들을 하고 있었다 

' 뭐 , 뭐냐, 이건." 

저 높은 곳 에 서 군 단 을 지 휘 하던 사 르트 맛 잔 또한 혼 란 한 표 정 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 
지금 잇 들 하는 거 난 말이다!" ® 
바 람 이 멈춘 무거운 정적 위로 그의 공허한 외 침 이 메 아 리 쳤다 


수 호 는 여전히 불 길 에 휠 싸 여 있었다 
고 통 도 여 전 했 다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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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 나 량 을 무려 100,000 이 나 올려 주는 엄청난 능력! 

이 어 마 어마한 마 력 이라면 이 제 부턴 그림자 병 사 들을 원 없이 소 환 할 수 있을 터 였다. 
하지만 지 금 은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. 

그보다 ㅅ 


중요한 건, 용 제 가 
용 제 의 힘 을 겨 = 자 격 을 증 명 했다는 점 이 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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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들의 의 지 와는 무 관 하게 남 것 짓 을 멈추고 일제히 공 중 에서 추 락 하기 시작한 것이다! 


[바로 그 거 다 .] 

그 모 습 이 제법 흡 속 한 지 용제 안 타 레 스 의 입 꼬 리 가 씨익 올라가 있었다. 

아직 진짜 용 제 의 시 련 은 시 작 도 하지 않았다. 

수 호 는 이제야 고작 스타트 라 인 에 선 것에 불 과 했다. 

하지만 용 혈 몇 방 울 로 탄 생 한 이딴 조 잡 스런 놈 들 을 상 대 로 는 이 정 도 로 도 충분한 것이다. 
오 


[모든 용 들의 왕 . 그것이 바로 용 제 의 권 위 다 .] 


마치 유 성 우 처럼 추 락 하는 용 인 속 들 에 의해 지 진 이라도 난 듯 땅 이 흔들린다. 
뭐 , 뭐 난 말이다! 대제!" 


그 경 악 스러운 광 경 에 섯 다 르 트 반 은 발 악 하듯 하늘 위에서 비 명 을 질 렸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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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의 몸 에는 가장 많은 용 혈 이 흐르고 있었기에 더더욱 그 러 할 것이다. 


그의 안에 깃든 이 타 림 의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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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런 위 태 로운 모 습 을, 수 호 가 다시 고 개 를 들어 삿 다 르 트 맛 잔 을 바라보며 말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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